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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회는 시간과 함께 쌓이고 시간과 묶여 있기에 한 번 놓치면 가 버린

다. 

2. 기회를 잡기 위해 사전에 수고하고 기도하여라.

3. 기회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중심에 예수님을 두라는 것이다.

4. 항상 중심이 주님이 아니면, 주님은 다 필요 없으니 무너뜨리신다.

5.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조건을 세운 자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시대는 신부 시대라 신부 조건을 세운 자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이름을 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라.

6. 하나님은 자기가 세울 수 있는 조건을 다 세우고 기도해야 들어주신

다.

7. 사랑받을 자는 사랑해 줄 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 세우고 나올 때 원하

는 것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하다.

8. 이 시대는 신부 시대다. ‘사랑의 조건’을 가지고 와야 된다.

9. 사랑은 사랑의 실천이다.

10. 마음 사랑은 1단계 사랑이며, 행동 사랑은 2단계 사랑이다.

11. 기독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메시아가 자기를 위해 죽어 주었기



에 사랑하는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의 대상체로 보고 신부로서 사랑하는 

사랑을 못 하고 있다. (왜?) 신부 세계로 와야 되고, 그 시대 주님의 신부

의 말씀을 들어야 신부의 사랑을 하게 된다.

12. 성경을 풀 때,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분별했다고 해서 다 푼 것

이 아니다. 그때 말한 자의 시대적 배경, 슬픔, 기쁨의 감정을 모두 다 풀

어야 된다. 

13. 심정과 분별이다.

14. 선생을 따라와도 심정만 뜨거워 따른다고 다가 아니다. 분별력을 갖

고 따라야 된다. 

15. 제자들 가운데 심정만 뜨거워서 따르는 자들과, 심정도 뜨거우면서 

그때그때 분별하고 따르는 자들과 늘 싸워 왔다.

16. ‘오해’는 미련한 자만 한다.

17. ‘오해’는 자기 주관과 자기 의지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만 한다. 

18. 상대를 아는 자는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옳다 한다.

19. ‘회개’로 사탄의 인을 지워라.

20. 선생을 좋아하며 따라도 자기 주관과 사상을 못 버리면, 가다가 결국 

자기중심과 자기 사상의 골짜기 흑암으로 간다. 


